중국 장묘 제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관혼상제에 많은 시간과 자원 그리고 인력을 투자했다.
2000년전 기록에 나타나듯이 이에대한 병폐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호화장례문화에 대해 규제정책을 폈지만 부모공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엄격한 법시행이 힘들었다.

중국의 장묘제도는 공자가 유교사상을 설파한 춘추전국시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0년전인 西漢시대에는 아주 사치한 장례풍습이 성행했다. <한서>지리지에는 당시  풍습을 이렇게 서술했다.  
열후 귀인은 마차와 복장이 분수에 지나쳤고 많은 서인들이 모방하면서도 부끄러하지 않았다. 시집가고 아내를 맞이 할때는 더욱 사치했고 죽은이를 보낼때는 도를 넘었다.
<사기>효문 본기에 실려있는 漢文帝가 남긴 조칙에는 이에 대해 더욱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는 모두 생을 찬미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장례를 후히 치르느라 생업을 파괴하고 복(服:죽은자를 위해 예를 다해 애도를 표시하는 것)을 중히 여겨 산사람을 상하게 하는일도 있었다.
 <晉書>이침전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한나라 황제는 제위에 오른 첫번째 해에 자신을 위해  무덤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때 소비한 돈이 한 해 전국 총수입의 3분의 1이었다는것이다.
진한이후의 역대황제는 원나라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따라 막 제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능을 짓기 시작했다. 비록 건축방법과 소비한액수는 달라도 전체적으로는 놀랄만한 돈을 썼다.
이렇듯이 거대한 능묘 조성공사는 단기간내 완성할수 없었기 때문에 역대 황제가 제위에 오르면 곧 능묘를 조성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황제가 이러하니 왕후장상 고관들도이를 뒤따라 서로 뒤질세라 사방에서 백성들을 징집해 능묘를 파게하여 호화로운 장례풍습이 성행했다.

한나라 초기에 “장례를 후히 치르느라 생업을 파괴하고 먹는 것을 중히여겨 산사람을 상하게하는일이있다” 는 사치스럽고 혼탁한 현상이 출현했다

이러한 후장의 풍습이 점점 더 과열되는 상황에서 경제는 어쩔수 없이 중원2년에 조령을 선포해 제한을 두도록 했다.

“ 열후가 죽으면 태중대부를 보내 조문하고 장례일을 돌보며, 후사를 세운다. 그 장례에는 흙을 파서 덮고 봉분을 만드는 데 300명 이상을 동원해서는 안된다.(한서 경제기).

이런 중국인의 DNA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된 2000년 이후 중국 장묘제도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개방전후까지는 강력한 법집행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일반 화장방식(납골당)으로 했으나 2000년대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호화장례가 시작되었다.

예를들어 묘 하나에 800만元(한화13억원)이 등장했고 ㎡당 몇십만元에서 100만元(1억7천만원)하는 묘지가 등장했다.

· 중국의 매년 평균 사망자수는 890만명이고 북경:8만,상해:10만(2010년기준)이고 일반사람의 장례비용은 1~10만元(170만원~1,700만원)정도이다.
· 중국은 한국처럼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전문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며, 전문 장례예식장은 1,692개(2008년기준,민정부 관할)이며 점점 증가하고있는 추세임.

· 주로 화장을 위주로 하나 해남성,호남성,하남성등의 지역은 토장(일반산소)을 위주로 하며, 관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다양함(대중적인 것:소나무,측백나무/ 여유있는 부류:좋은 녹나무,우질 광나무, 천연수정석도 사용)

· 중국은 대부분 망자를 납골당에 안장하는데 일부지역의 경우 토장을 하고 특히 최근들어 수목장도 많이 하고 있슴.
· 전국의 공원 묘지수는 1,209개(2008년 기준)

· 화장 장소는 5천개정도인데 예전에는 혐오시설이라 지역 주민등의 반발이 심했으나 요즘은 설계단계부터 인적이 없는 장소를 택해 반발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중국도 풍수를 보며 지역별로 다름.

· 민정부(행안부)에서 관리함.

· 장묘사업은 북경.상해가 제일좋은 시장이며 비젼도 아주 좋음. 예전에는 장묘사업을 하는 사람중에 대만인도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슴.(한국에서 재일교포가 하는 사업처럼)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직접적으로 장묘사업을 할수 없으나 중국인과 합작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슴.
· 공원묘지안에 기독교,이슬람교,불교등으로 납골당지역이 나누어져 있슴. 외국인 묘지도 있는데 북경근교인 하북성 연교지역 공원묘지에 한국인 묘지가 있다. 

· 예전에는 공원묘지 분양대행수수료는 매매가의 3~40%정도였는데 현재는 기본급 1,200元(20만원)에 매매가의 5~10%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고정급 2~5천元(34만원~85만원)으로 함(일반직). 임원급은 1.5만元~3만元(250만원~5백만원)
· 돈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산처럼 공원묘지에 풍수나 경치가 좋은 지역을 택해 가족묘역으로 함.

· 예전부터 중국에는 망자가 저승에서 쓸수있는 종이돈을 태우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지역에따라 태우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2000년들어 일부사람은 망자가 평상시 애호하던 물건이나 옥, 금속성 물건 같은 것을 부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함.

· 또한 가족묘지로는 수목장도 많이 하고 있슴.

